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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거금도잇는고흥 S라인 뜬다
sightseeingsensitive>

지난 2011년 거금대교가완공되면서고흥과연륙된거금도는보

다 쉽게 가볼 수 있게 됐다 고흥군 도양읍에서 소록대교소록

도거금대교거금도로 이어지는 라인은 고흥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다시태어나고있다 전남에서는진도 완도 돌산도에이

어네번째로큰거금도는과거큰금맥이있다고해서그이름이붙

여졌다고한다 작은제주도로도불린다 절경이펼쳐지는해안도

로와섬을관통하는중심도로가있어제주도와흡사하고곳곳에다

양한자원들이산재해있어충분히제주도처럼즐길만하다는데서

비롯됐을것이다

면적이 6568로 고흥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인구도 2507세

대에 4913명이거주하고있다 금산면사무소를시작으로 보건지소

와진료소 병원및약국등을갖추고있는데다연도까지돼있어섬

주민의 불편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 주요 소득은 농업과 어업

에서 발생하는데 밭작물에서는 양파(소득액 67억3500만원) 수산

물에서는 미역(88억8200만원) 다시마(86억5000만원) 전복(58억

원) 등이대표적이다

나로1대교 앞에 펼쳐진 고흥의 갯벌에서 반지락을

캐는 주민들 뭍의 평야처럼 너른 갯벌은 세대를 이어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바다와 가까운 갯벌의 생산

성이높고따라서가장비싸다드론으로촬영했다

우주센터로유명해진나로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기암괴석과 깨끗한 바다

소나무숲 유자나무 계단식 논밭과 사철 따뜻한 날씨 등을

자랑했던나로도는이제우주센터가있는곳으로더유명하

다 고흥읍에서 25km 떨어진해상에있어교통사정이좋지

않았으나 1994년고흥군과내나로도를잇는나로대교 1995

년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를 잇는 나로2대교가 놓은 후 나아

졌다 수심이 얕은 해수욕장과 풍부한 갯벌 다양한 어족자

원등이장점이다 여름방학과겨울방학등성수기외나로도

우주센터입구인근에있는우주과학관에는가족단위관광

객이 주중에 600명 주말 1000명씩 찾고 있다 우리나라 유

일한 우주센터를 소개하는 우주과학관으로는 콘텐츠가 빈

약하다는 느낌이다 그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집

편의점등이자리하고있다

나로1대교 인근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앞 마치 평야처럼

드넒은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는 100여명의 주민들을

발견했다 돌로격자형의구역을표시해뒀는데 이용백(75)

강진자(72) 부부가뭍과가까운갯벌에반지락밭을조성하고

있었다취재진에게말을건네면서도호미질을쉬지않던이

들부부는 47년을고흥갯벌에의지해함께살았다 이할아

버지는 부자들은 바다와 가까운 갯벌을 가진 사람들이라

며 농사일보다는 수입이 좋으니 이렇게 힘든 갯벌에서 일

하는것아니겠냐고미소지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나로1대교인근고흥군포두면남성리

평야같은갯벌서바지락캐는주민들

47년간 고흥 갯벌에 의지

농사보다 나으니 힘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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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고흥편  거금도소록도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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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오전 소록도를 거쳐 거금대교에 들어섰다

독특한것은 2028m에달하는이다리는복층구조로 아래층

에는자전거와사람이윗층에는자동차가다닐수있게했다

는점이다 다리를건너니휴게소에는 10억원넘는금액이투

입된 동상이 보였다 전국 공모를 통해 건립된 꿈을 품은 거

인은마치그동안가려져있던고흥의잠재력을표현하고있

는듯보였다

금산면은유인도인거금도 연홍도와 30개의무인도로구성

돼있다윤상일금산면장은 거금대교개통이후적대봉을찾

는등산객들이크게증가했다며 그런데젊은층들은뭍으로

나가고있어걱정이라고말했다 연륙된뒤뭍의편리함을알

아버린젊은층들의 이사러시가한동안계속됐다는것이다

짧은일정을감안해거금도의명소들을찾아나섰다 해안도

로를타고거금도에서가장유명한익금해수욕장으로향했다

그러나거금도에서가장좋은모래사장으로유명한이해수욕

장은오히려예전만못했다 56년선박들이대피할수있도

록방파제를쌓았는데 그뒤자갈들이해변에쌓이기시작한

것이다인근에서만난김주연(60)씨는 이곳이어항도아닌데

굳이방파제가필요했는지알고싶다며 개발전에이후일어

날수있는변화에대한세심하고전문적인조사가필요하다

고강조했다익금해수욕장을뒤로하고오천항을향해가는도

중경관좋은곳으로손꼽히는 소원동산에올랐다청정바다

와모녀도대취도독도부아도등고흥의무인도들이마치그

림처럼엮어진장관을보니저절로탄성이나왔다

적대봉 아래 조성된 거금생태숲은 다양한 동식물 자원의

식생과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계곡관찰로를 따라 걷

다보면후박나무 이팝나무 소사나무 비자나무등11종의난

대식물군락지와함께거금도의야생화들을볼수있다

서둘러거금도를나와소록도로향했다일제강점기부터한

센병환자들의집단거주지인이곳은여전히 700여 명의환자

와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거주하고있다 1984년 교황요한

바오로 2세가 찾은 뒤 서서히 일반인들의 발길이 늘었고 지

난 2009년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지금은 여느 관광지처럼

많은외지인들이오가고있다 지난 8월 13일목요일 평일임

에도불구하고면적 379의 이 섬은사람들로북적였다 전

남에전지훈련차방문한국가대표사격선수들을이끌고소록

도를 찾은장경미(여47)씨는 1년에 12번씩은 오는데 올

때마다가슴이아프다며 타지역선수들에게보여줄만한자

원이라고 생각해 소록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한센병 환자들

이직접조성해지난1940년완공된소록도공원을걷다보면소

록도에서 자원봉사를 한 벨기에 의사 오스트리아 수녀 등의

공적비와함께 4면의기단에 한센병은낫는다라는글귀가적

힌구라탑(救癩塔) 등을 볼 수있다 당시의암울함과그속에

서희망을던져준의료인과성직자들의고귀한뜻을되새겨볼

수있을것같다검시실감금실등한센병환자들의아픔을느

낄수있는일제강점기당시의붉은색벽돌건물들은 등록문

화재로보존돼있다 나무데크가깔린소록도산책길을걷는

외지인들은가벼운옷차림으로걸으며 주변경관을음미하고

있었다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지역의 관광자원이 되는 것

은물론방문객에게 교훈을주는장소로다시각광을받고있

는것이다 <끝>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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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공원가운데구라탑(救癩塔) 기단 4면에 한센병은낫

는다는글귀가적혀있다

복층 거금대교 자전거사람 통행

해안도로 절경 거금도 작은 제주도

소원동산에 오르면 다도해 장관

난대식물 군락지 거금생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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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대교 개통 뒤 외지인으로 북적

소록도공원 의료인성직자 공적비

일제강점기 벽돌 건물 문화재 보존

아픔의 역사로 교훈 주는 장소 각광

볼거리풍성 감성여행


